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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현실, 쌓고 접기
곽이브

<배산임수-곧게> 시멘트 가변크기 2010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촉발된 ‘종이접기 붐’은 자본주의적으로 
의미 없는, 그래서 하잘것없어 보였던 일에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줬다. 
종이접기에서는 납작한 종이가 입체적 형상으로 구현되면서 
새로운 대상이 탄생한다. 여전히 같은 ‘종이’지만 이전과 달라진 
형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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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상태 연구> ‘배산임수-곧게’ 위에 우드락 가변크기 2010

곽이브의 작업은 기존의 익숙한 사물 혹은 장소를 살짝 
건드리면서 그것의 의미를 고견해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종이접기’에 비유할 수 있다. 곽이브가 지난 8월 갤러리조선에서 
가진 개인전 제목 〈평평한 것은 동시에 생긴다〉가 암시하듯, 
그의 이번 전시는 ‘평평한’ 종이에서부터 출발한다. 관객은 각각 
A1~A3 규격으로 제작된 파란색 포장지를 접어 부피를 지닌 
입체를 자유자재로 만들거나 마음에 드는 자리에 부착해 볼 수 
있다.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평면적이었던 전시장은 점점 
더 공간감이 두드러진 모습으로 변한다. 그리고 관객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형된 종이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몸을 트는 
등 태도를 전환하게 된다. 관객의 행동반경에 속하는 순간 비로소 
같은 공간을 공유한 그것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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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것은 동시에 생긴다>전 갤러리 조선 전시 전경 2015

〈배산임수〉 시리즈는 아파트 평면도의 외곽선을 따라 제작한 
우드락 틀 안에 시멘트를 부어 아파트 형상의 설치물을 주조한 
작품이다. 반복적으로 찍어 내는 행위에 가까운 이 작품은 
기성복을 만들듯이 정형적인 모델과 건축 방식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를 연상시킨다. 작가의 아파트는 전통적인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실제 ‘배산임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최적의 택지에 주거하길 바라는 보편적인 염원을 부각한다. 
작가는 “주거를 위해 ‘사는 곳’이 경제적 금전 가치로 ‘사는 것’이 
된 현상을 비판하다가, 풍족하게 살려는 갈망이 생을 위한 열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3 / 6



<오아시스 #3> 석고, 시멘트, 플라워 폼 11×23×16cm 2010

꽃꽂이에 쓰이는 플라워 폼 위에 동일한 규격의 석고를 부어 굳힌 
〈오아시스#3〉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작가가 지방의 레지던시에서 
지내면서 두 지역을 이동하던 중에, 도시의 구축물과 자연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치돼 있는 상태를 보고 이를 의식해 제작한 
작업이다. 원래는 플라워 폼을 조각도로 파내기만 한 형태였는데, 
재료의 독특한 촉각성 때문에 호기심 많은 관객들이 꾹꾹 눌러 
자국이 남자 그 자리에 석고를 부어 변형된 상태를 기록했다. 
작품이 훼손된 일종의 사고로 출발했지만, 작가는 이것을 도시 
구축물과 자연 사이에 사람의 행위가 개입되는 현실처럼 ‘당연한 
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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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드로잉> 드로잉북에 밀착 사진 가변크기 2008

직사각형 우드락 틀에 시멘트를 붓고 전시장 입구에 발판으로 
사용한 〈발구름판〉과 전시장 계단에 보폭을 짧게 조절해야 하는 
새로운 계단을 추가한 〈걸음〉은 관객에게 ‘다른 시각’을 넘어 
‘다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한다. 밟을수록 갈라지는 발판과 폭이 
좁은 계단이 요구하는 신중함은 이제껏 관심 갖지 않았던 존재 
혹은 문제를 유심히 되돌아보게 한다. 이렇게 곽이브는 시야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상을 자극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은밀히 
드러내면서 관객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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